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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COVID-19 인식이 개인위생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연구이
다. 연구대상자는 경남지역 2개의 시에 소재한 일반 중학교의 1학년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부
모와 학생 모두 연구 참여를 수락한 학생으로 최종 연구대상자는 13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COVID-19 인식, 개인위생 실천, 자아개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
아개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학생의 개인위생 실천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반복연구를 시도하고 중학생의 자아개념 발달과 전염병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보건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COVID-19 and personal hygiene practices. 
Students in grades one to three of middle schools located in two cities in Gyeongnam were made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both they and their parents agreed to participate. There were 
130 final study subject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y 2021 to August 2021.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observed between the study variables. Further, it was seen that self-concep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COVID-19 and personal hygiene 
practices. Since this study confirmed that improvi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positive self-concept
could help improve their personal hygiene practices, it is recommended that such studies be repeated
and their results used to formulate a school health program that can improve the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s and ability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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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 세

계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일상생활 수칙으로 자리 잡은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호흡기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비접촉 대면의 일상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을 비롯해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
회, 교육 분야 등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삶의 방식
이 형성되었다[1]. 다행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일상생활 회복의 희망이 생겼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우
리의 삶이 COVID-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으
며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식 아래 생활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2].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
이고 또다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신종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COVID-19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질병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행위가 
절실히 요구된다[3].

전염병과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사회적 요소와 개인의 주관적 요소
들이 개입한다[4]. 이중 개인 수준의 위험인식이 사회 수
준의 위험인식보다 전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직접적으
로 예방행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 즉, 개인의 경험, 심
리상태, 사회성, 지식 등은 전염병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
치며[1].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위험인식은 개인
의 예방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된다[5]. 
또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
게 될 때 태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천에도 
영향을 미친다[6]. 따라서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 전략 수립은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개인의 위생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인위
생이란 개인의 생활이나 환경에 의해 건강에 유익한 것
을 조장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
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질병예방을 말하기도 한다
[7]. 보건복지부에서는 COVID-19의 전파방지와 감염예
방을 위해 개개인의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마
스크 착용의 필수 등의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족추의의 
준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손 위생과 마
스크 작용이 감염병 전파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였고[8-11],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개인위생 행위가 지
역사회의 감염성 질환 이환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하였다[7]. 즉, 개인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은 모든 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소아청소년은 전염병 유행시기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
이다[12].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
는 중요한 발달기로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
를 겪으며 형성된 건강 생활양식은 개인의 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 행해진 건강위생실천 행위나 
습관은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의 건강습관과 건강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13]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년의 건
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성인후기의 
발병원인이 되는 건강위험 행위들이 시작되어 건강과 안
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이 잠재해 있는 시기로[12] 아동
기 후기부터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제인 자아개념의 
형성이 취약하면 건강위험 행위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자아개념은 주위 환경과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주요한 개
인의 내적인자로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4].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미래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자아개념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한 청소
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15]. 이처럼 자아개념은 청소년의 건강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14].

COVID-19의 장기화는 청소년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16] 발달 단계의 특성상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개인위생 및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므로[17] 청소년을 위한 전염병 예방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COVID-19에 대
한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며, 자기관리 및 지식의 내재화 등을 자기 스스로 실천하
게 함으로서 성취욕구과 도전정신을 가지도록 하고, 자
신의 내적 동기유발 전략을 스스로 강화시키면서 자아개
념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18]. 

최근 연구에서 COVID-19 통제를 위한 전략으로 감
염병 인식과 실천행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고[11] 건강은 전 생애 걸쳐 추구되어야 
하나 특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
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은 가정과 지역사
회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16] 청
소년기의 시작인 중학생을 상대로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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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COVID- 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학
생, 간호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19-21] 청소
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역할에 대한 모색은 많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 정도를 확인하고 중
학생의 자아개념의 역할을 파악하여 청소년 전염병 예방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COVID-19 

인식 및 개인위생 실천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
고 COVID-19 인식이 개인위생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COVID-19 인식, 자아개념, 
개인위생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인식, 자
아개념, 개인위생 실천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중학생의 COVID-19 인식,  자아개념, 개인위생 실
천의 관계를 파악한다.

· 중학생의 COVID-19 인식이 개인위생 실천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염병 유행 시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COVID-19 인식 및 개인위생 실천을 확인하고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의 관계에서 자아개념
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지역 2개의 시에 소재한 일반 

중학교의 1학년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질문지 내용을 읽고 응답할 수 있
으며 부모와 학생 모두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들이었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3 program [22]을 이용하여 
관계 연구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30으
로 하였을 때 130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므로 탈락률 15%

를 고려하여 15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 
응답 도중 포기한 8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
한 130명이 최종 분석대상자가 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경제상태, 학교생활만
족도, 학업성취수준, 미래에 원하는 직업 등 10개의 질문
을 개발하고 개인위생 교육 경험을 확인하는 1개의 질문
을 포함하였으며, 연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다
음과 같다.  

2.3.1 COVID-19 인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문헌고찰[1,2,10]을 통해서 

연구변수인 COVID-19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나는 
COVID-19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COVID-19가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요즘 다른 사람
과 같이 있을 때 말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주의한다’의 3
개 문항을 개발하여 전염병 관련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
는 6명의 전문가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
하였다(CVI=.95). 도구는 11점 척도로 0점에서 10점 만
점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70이었다. 

2.3.2 개인위생 실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문헌고찰[2,7-11]을 통해서 

개인위생 실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외출 후 샤워에 대한 4개 문항을 개발하
여 전염병 관련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6명의 전문가
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하였다(CVI=.90). 
도구는 11점 척도로 0점에서 10점 만점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72였다.

2.3.3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Sung [14]이 우리나라 초·중 학생을 대상

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사전에 개발자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심리자아, 사회자아, 학업자아 그리고 신체자아
의 4개 하부영역별로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80문항
의 자가보고식 3점 척도이다. 각 문항별로 3개의 문장을 
주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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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점수의 범위는 80점에서 2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개념 수준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절단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186점 이상인 경우 매우 긍정
적인 자아개념, 163점-185점 긍정적인 자아개념, 153
점-162점 보통의 자아개념, 139점-152점 부정적인 자
아개념, 138점 이하 매우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97이었으며 
하위범주별로는 심리자아 .95, 사회자아 .90, 학업자아 .91, 
신체자아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92였으며 하위범주별로는 심리자아 .94, 사회자
아 .87, 학업자아 .88, 신체자아 .90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5월~2021년 8월까지 

시행되었으며, 먼저 C와 J시 소재 3개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사전 허락을 받은 후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아 연
구목적에 적합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사전
에 온라인을 통해 대상자와 부모에게 연구목적, 내용, 절
차 및 윤리적 고려에 대해 제시한 뒤 충분히 이해되었음
을 확인한 후 연구 참여를 원하고 동의한 자에게만 피험
자 동의서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
사는 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게 
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COVID-19 
인식 정도, 개인위생 실천 및 자아개념 간의 점수를 파악
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각 연구변수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하
였으며,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COVID-19 인식
이  개인위생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개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23]의 3단계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24]
의 검증 공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생 130명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130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은 여자 81명(62.3%), 남자 49명(37.7%)이었다. 학년은 
2학년 74명(56.9%), 3학년 56명(43.1%)이었다. 동거가
족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결과 아버지 126명(96.9%), 어
머니 127명(97.7%), 형제자매 110명(84.6 %), 조부모 3
명(2.3%)이었다. 경제 상태는 상위 22명(16.9%), 보통 
106명(81.5%), 하위 2명(1.5%)이었다. 학교생활만족도
는 불만족 12명(9.2%), 보통 58명(44.6%), 만족 60명
(46.2%)이었다. 친한 친구 수는 평균 25.01±125.07명 
이었으며, 5명 이하 48명(36.9%), 6~10명 52명(40.0%), 
11명 이상 30명(23.1%)이었다. 학업성취수준은 상위 26
명(20.0%), 보통 72명(55.4%), 하위 32명(24.6%)이었
다. 장래희망 직업 여부는 없다 37명(28.5%), 있다 93명
(71.5%)이었다. 현재 질병여부는 없다 121명(93.1%), 
있다 9명(6.9%)이었다. 개인위생교육경험은 없다 89명
(68.5%), 있다 41명(31.5%)이었다. 개인위생교육경험이 
있는 41명은 대부분 부모님(집에서)이나 선생님(학교에
서)에게서 개인위생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3.2 대상자의 COVID-19 인식, 자아개념, 개인위생 
    실천

연구 대상자의 COVID-19 인식은 0점에서 10점의 
11점 척도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COVID-19 인식 점수는 
30점 만점에 21.42±5.65점 이었으며, 평균평점은 10점 
만점에 7.14±1.88점 이었다. 자아개념은 1점에서 3점
의 3점 척도 8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개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자아개념 점수는 
240점 만점에 180.25±23.37점 이었으며, 자아개념 하
위항목의 점수는 학업적 41.31±6.26점, 신체적 41.31± 
6.26점, 사회적 47.75±6.07점, 심리적 48.01±7.87점 
이었다. 개인위생 실천은 0점에서 10 개인위생 실천은 0
점에서 10 점의 11점 척도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위생 
실천 점수는 40점 만점에 32.70±6.12점 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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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Female  81  62.3

Male  49  37.7

School grade
 2  74  56.9

 3  56  43.1

Living with 
family

(multiple 
responses)

Father  126  96.9

Mother  127  97.7

Brothers / Sisters  110  84.6

Grandparents  3  2.3

Economic status

High  22  16.9

Middle  106  81.5

Low  2  1.5

School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2  9.2

Usually  58  44.6

Satisfied  60  46.2

Number of best 
friends

≥5  48  36.9 25.01±25.07

6~10  52  40.0

≥11  30  23.1

Academic 
achievement 

level

High  26  20.0

Middle  72  55.4

Low  32  24.6

Future jobs 
desired 

No  37  28.5

Yes  93  71.5

Current disease
No  121  93.1

Yes  9  6.9
hygiene 

education   
experience

No  89  68.5

Yes  41  31.5

Total  130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Variables Range Mean±SD  
COVID-19 Perception 0-30 21.42±5.65

Self Concept Academic 20-60 41.31±6.26
Physical 20-60 43.18±7.22
Social 20-60 47.75±6.07

Psychological 20-60 48.01±7.87
Total 80-240 180.25±23.37

Personal Hygiene Practices 0-40 32.70±6.12

Table 2. Score Distribution of COVID-19 Perception, 
Self Concept, Personal Hygiene Practices   

 (N=130)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COVID-19 인식정도, 
    자아개념, 개인위생 실천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COVID-19 인식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업성취수준(F= 3.16, p=.046)과 장래희망직업 
결정여부(t=-2.62, p=. 010)이었다. 학업성취수준은 상

위가 하위보다 인식정도가 높았다. 장래희망직업 여부는 
있다가 없다 보다 인식정도가 높았다. 자아개념에 차이
를 보이는 특성은 경제상태(F=3.76, p=.026), 학교생활
만족도(F=9.70, p<.001), 친한 친구 수(F=10.21, p<.001), 
학업성취수준(F=9.27, p<.001), 장래희망 직업여부
(t=-2.67, p= .009), 현재 질병여부(t=2.52, p=. 013)이
었다. 경제 상태는 상위가 하위보다 높았다. 학교생활만
족도는 만족이 불만족과 보통보다 높았다. 친한 친구 수
는 6∼10명, 11명 이상이 5명 이하 보다 높았다. 학업성
취수준은 상위가 보통과 하위보다 높았다. 장래 희망직
업 여부는 있다가 없다 보다 높았다. 현재 질병여부는 없
다가 있다 보다 높았다. 개인위생 실천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교생활만족도(F=4.46, p=.013), 학업성취수준
(F=3.94, p=.022), 장래 희망직업여부(t=-2.25, p= 
.026)이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았
다. 학업성취수준은 상위가 하위보다 높았다(Table 3). 

3.4 COVID-19 인식정도, 자아개념, 개인위생 실천
    의 관계

COVID-19 인식정도, 자아개념, 개인위생 실천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
다. 상관분석결과 개인위생 실천은 COVID-19 인식정도
(r=.531, p<.001), 자아개념(r=.302, p<.001)과 정적상
관이 있었으며, COVID-19 인식정도와 자아개념 간에도 
정적상관(r=.358, p<.001)이 있었다. 자아개념의 하위항
목들과 개인위생 실천, COVID-19 인식정도 간에도 정
적상관이 있었다(Table 4).

C0VID-
19perce

ption

Self Concept Personal 
Hygiene 
PracticesA P S E Total

C0VID-19
Perception 1

Self
Conc
ept

A .317
(<.001) 1

P .304
(<.001)

.563
(<.001) 1

S .260
(.003)

.643
(<.001)

.653
(<.001) 1

E .330
(<.001)

.547
(<.001)

.702
(<.001)

.682
(<.001) 1

Total .358
(<.001)

.793
(<.001)

.866
(<.001)

.863
(<.001)

.878
(<.001) 1

Personal 
Hygiene 
Practices

.531
(<.001)

.385
(<.001)

.292
(<.001)

.307
(<.001)

.302
(<.001)

.375
(<.001) 1

A: Academic; P: Physical; S: Social; E: Emotional

Table 4. Correlations among C0VID-19 Perception, 
Self Concept, Personal Hygiene Practices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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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COVID-19 Perception Self Concept Personal Hygiene 
Practices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Gender
Female 81 7.14±1.88 -.02 .984 2.28±.27 1.10 .273 8.25±1.42 .74 .460

Male 49 7.14±1.91 2.22±.32 8.05±1.70

School grade
2 74 7.21±1.88 .49 .623 2.28±.30 1.08 .284 8.33±1.49 1.37 .175

3 56 7.04±1.90 2.22±.28 7.96±1.57

Living 
with 

family

Father
No 4 5.54±3.78 -.87 .449 2.18±.20 -.54 .589 6.88±1.76 -1.74 .084

Yes 126 7.19±1.80 2.26±.29 8.22±1.51

Mother
No 3 7.33±1.20 .18 .857 2.34±.34 .53 .597 7.33±1.38 -.96 .337

Yes 127 7.13±1.90 2.25±.29 8.19±1.53

Brothers /
Sisters

No 20 7.43±1.74 .76 .448 2.19±.38 -1.13 .259 8.20±1.68 .08 .935

Yes 110 7.08±1.91 2.27±.27 8.17±1.51

Grandparents
No 127 7.11±1.89 -1.01 .315 2.26±.29 .87 .387 8.17±1.53 -.09 .931

Yes 3 8.22±1.39 2.11±.13 8.25±1.52

Economic status

Higha 22 7.25±1.56 .09 .916 2.40±.31 3.76 .026 8.73±.99 2.31 .103

Middleb 106 7.11±1.95 2.23±.28 a>c 8.04±1.60

Lowc 2 7.50±2.12 2.10±.04 9.13±1.24

School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a 12 6.06±3.01 2.52 .084 2.15±.38 9.70 <.001 7.13±2.07 4.46 .013

Usuallyb 58 7.12±1.85 2.16±.27 c>a,b 8.07±1.56 c>a

Satisfiedc 60 7.38±1.57 2.37±.25 8.49±1.27

Number of best friends

≥5a 48 7.23±2.02 2.03 .136 2.12±.32 10.21 <.001 8.01±1.68 1.39 .253

6~10b 52 6.78±1.99 2.29±.24 b,c>a 8.10±1.49

≥11c 30 7.62±1.29 2.40±.25 8.58±1.30

Academic achievement 
level

Higha 26 7.86±1.31 3.16 .046 2.42±.28 9.27 <.001 8.65±1.07 3.94 .022

Middlea 72 7.10±1.82 a>c 2.26±.27 a>b,c 8.26±1.48 a>c

Lowa 32 6.64±2.26 2.11±.29 7.59±1.79

Future jobs desired 
No 37 6.47±2.01 -2.62 .010 2.15±.30 -2.67 .009 7.70±1.74 -2.25 .026

Yes 93 7.41±1.77 2.30±.28 8.36±1.40

Current disease
No 121 7.11±1.84 -.60 .552 2.27±.29 2.52 .013 8.15±1.54 -.78 .440

Yes 9 7.50±2.45 2.02±.25 8.56±1.41

Personal hygiene 
education experience

No 89 6.98±1.91 -1.41 .162 2.25±.28 -.36 .718 8.12±1.49 -.59 .571

Yes 41 7.48±1.79 2.27±.31 8.29±1.63

Table 3. Differences of COVID-19 Perception, Self Concept, Personal Hygiene Practic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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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COVID-19 인식이 개인위생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COVID-19 인식(β=.53, p<.001)
은 개인위생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COVID-19인식에 의한 설명력은 28.2%이었다
(F=50.22, p<.001, R2=.282). COVID-19 인식이 매개
변인인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COVID-19 인식(β=.36, p<.001)은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VID-19 인식에 
의한 설명력은 12.8%이었다(F=18.78, p<.001, R2=.128). 
COVID-19 인식과 자아개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
개변인인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이 개인위생 실천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COVID-19 인식(β
=.46, p<.001)과 자아개념(β=.21, p=.008)은 종속변인
인 개인위생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F=30.02, p<.001, R2= .321). Baron과 Kenny 
[25]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이 종속변
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인 COVID-19 
인식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개념
은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의 관계를 부분 매
개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076)는 유의하였다(z=2.30, p=.022)(Table 5). 

Step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F(p) R2

1
Personal 
Hygiene 
Practices

C0VID-19
Perception .43 .06 .53 7.09 <.001 50.22

(<.001) .282

2 Self 
Concept

COVID-19
Perception .06 .01 .36 4.33 <.001 18.78

(<.001) .128

3
Personal 
Hygiene 
Practices

COVID-19
Perception .37 .06 .46 5.81 <.001

30.02
(<.001) .321

Self 
Concept 1.11 .41 .21 2.71 .008

Sobel Test: z=2.30, p=.022, mediating effect size =.076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 Concept in C0VID-19 
Perception and Personal Hygiene Practices 

(N=130) 

4.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COVID-19 인식 및 
개인위생 실천을 확인하고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대상자의 COVID-19 인식 정도는 평균 7.14
점(10점 만점)이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중학생을 대상
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는 없어 직접 비교는 어
려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생 164명을 대상으
로 COVID-19 위험인식을 측정한 연구에서[8] 6.79점
(10점 만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평균연령 17.7세
의 캐나다인 3037명을 대상으로 COVID-19 위험인식 
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5.60점(10점 만점)[25], 이탈리
아 고등학생 978명을 대상으로 COVID-19 위험인식 정
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4.61점(10점 만점)[26]으로 본 연
구대상자의 점수와 차이가 있었다.  전염병 상황에서 최
선의 해결책은 국민들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행동을 적절히 취하게 하는가가 주요한 핵심이며
[2], 전염병의 핵심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행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이 전염병의 추가확산을 막고 부작
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3].

본 연구의 개인위생 실천 점수는 평균 8.17점(10점 만
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지 않았으나 개인위생 
실천 항목 중 손 씻기 단일 항목의 실천정도를 조사한 연
구에서[6] 7.78점(10점 만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
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COVID-19가 전국적으로 확산
정도가 심각하고 유행기간 또한 장기화되고 있어 정부차
원에서 COVID-19 전파 방지 및 감염 예방 교육이 꾸준
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개념은 평균 2.25
점(3점 만점)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지는 않았으
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25점(3점 만
점)[15],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30점(3
점 만점)[14]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아동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는 정체감의 혼돈의 시
기로 아직 자아개념이 불완전하며,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
록 정체감 형성과 함께 자아개념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27]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 자아개념, 위생행위 실천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신종감염병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간호실무에서 청소년의 질
병예방과 신종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 
-19 인식 정도는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장래희망 직
업을 결정한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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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
해 낼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올바
르게 인지한다는 Ionescu [2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
며, 청소년의 장래희망 설정이 상황에 대한 인식과 활동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다는 Miler와 Brickman 
[29]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위생 실천은 학교생
활만족도와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장래 희망직업을 
결정한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높을
수록 위생지식수준도 높아져 위생실천을 잘 수행하는 것
으로 보고한 연구결과[30]와 일치한다. 한편, 남녀학생에 
따른 개인위생 실천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Ha와 Na [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Choi [9]의 연구에서는 남녀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개인위생에 대한 지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의외로 실천율은 떨어진다고 보고하면서 타인
의 시선유무를 예측변수로 제시하였다. 이는 2020년 전 
국민 대상의 마스크 사용에 관한 조사 결과와 유사하였
는데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였으며, 그 다음이 
타인의 시선 때문이었다[11]. 문화적 요소와 마스크 사용
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후 관
련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위생 실천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감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과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실습 교육을 시행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은 경제적 수준
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Sung과 Lee [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Lee와 Sung [1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연령과 직업, 가족형태 등과 연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간호실무와 교육에서 청소
년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기존의 청소년에 대
한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건
강행위 주체자로서 인식하게 하여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
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친한 친구 
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집단 내 소속감과 자신의 정체감
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31]. 이는 
학교폭력 비 경험 학생들이 경험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Sung과 Lee [16]의 

연구결과와,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인 자아개념이 형
성되는 것으로 보고한 Lee와 Sung [15]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은 또래집단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
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는 가족으로
부터 독립욕구가 강해지면서 또래집단에 상대적으로 강
한 애착을 보이는 발달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들
에게 친구는 매우 중요한 자아개념 준거의 틀이 되기도 
한다[27]. 따라서 대상자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
킬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고 또래집단에서
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참여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31,32]들에서 자아개념은 학업성취
의 경험, 자신 또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에 의해 형성
된다고 하였다. 이는 중학생의 성취가치 및 자아존중감
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핀 Heo [32]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성취가치는 학업성취,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 희망직업을 결정 한 경우 긍정적인 자
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자
아개념과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Choi와 Kim [33]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중학생 시기에 형식적 사고가 가능
해지면 자기성찰적 사고를 통해 상황 내의 자아를 분석
하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업에 대한 현실 적인 자
신의 위치를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개념
의 발달은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에 따른 직업선
택을 고려하게 하고[16], 자아인식을 통해 진로결정의 기
본 요인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인위생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COVID-19 인식이었으며, 설명력은 28.2%
였다. COVID-19 인식은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개념은 개인위생 실천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의 상관관계가 
r=.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 집단이 성인
에 비해 COVID-19 범유행 위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
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10] 
COVID-19와 유사한 감염병인 메르스와 관련된 선행연
구[34]에서도 청소년의 질병에 대한 개인의 인식수준이 
건강 증진행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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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 간의 상관관계
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전염병에 대한 인지 정도가 전염
병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인 
청소년 대상의 COVID-19 방역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
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 COVID -19 
인식과 관련하여 두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고, 변수 각각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의료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만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Min
과 Kim [35]의 연구에서 COVID-19와 같은 사회적 재
난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 과정에 오류가 발
생하면 개인의 자아상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자아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공동체 정체성 역시 높은 수
준을 가지고 있어 개인적 선이나 수렴적 선보다는 타인
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 공동을 위한 건설적인 행위를 
추구한다고 하였다[36]. 따라서 치명적인 세계적 건강문
제 문제에 대해 수준 높은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을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청소년의 경우도 학교교육과정에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적 위
기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매개변수인 자아개념과 독립변수인 COVID-19 인식
이 모두 종속변수인 개인위생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자아개념은 개인의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신
념, 가치관, 목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인식
과 지식 등을 근거로 실행가능한 수준의 행동을 안내하
고 중재하고 조절한다. 또한 자신에 대한 관점과 일치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개념에 따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진다[16]. 즉, 긍정
적 자아개념은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 자아개
념은 부정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본 연구의 결과
와 같이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개인위생을 잘 실천하면 
COVID-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자아개념은 지속적 속성이 있으나 개인의 특
성, 주변의 중요한 타인, 문화, 세대, 연령,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반복적 연구를 토대로 중재연구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중학생의 COVID-19 인식
정도는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COVID-19 인식정
도와 개인위생 실천과의 관계가 지지되었던 것은 일부 
자아개념의 속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앞에서 제
시한 선행연구들 간에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
계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 COVID-19 인식은 자아개념
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매개 역할을 하
여 개인위생 실천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
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움으로써 감염병
에 대한 바람직한 건강행위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
성하도록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염병 유행 시기에 청소년의 요
구를 반영한 학교보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절실
한 상황이므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전염병을 정확히 인식
하고 개인위생 실천이 습관화되도록 자아개념 발달을 도
와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
서도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건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간호연구와 간호이론에서 청소년의 질
병예방행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발
달 지향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중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
로 추후 지역을 확대하여 확률적 표집에 근거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 대상의 전염병 인식과 개인
위생 실천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행위이행을 위한 신뢰
도 높은 측정 도구 개발이 절실하다. COVID-19 장기화
로 인한 사회 전반적 위기를 선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는 인구집단별로 COVID-19 인식과 실천 정도를 파
악하고 이를 근거로 신종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하지만 성인의 건강행위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본 
연구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인식과 개인위
생 실천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시기에 형성해야 할 중요
한 발달과업인 자아개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규명한 것
은 청소년 건강 학술분야에 기여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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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인식과 개
인위생 실천 및 자아개념을 확인하고 COVID-19 인식
과 개인위생 실천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규
명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COVID-19 인식과 개인
위생 실천 및 자아개념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COVID-19 인식과 개인위생 실천과의 관계에
서 자아개념은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팬데믹 현상에 효율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중학생의 자
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줌으로써 개인위생 실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COVID-19의 인식
만으로는 대상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충분히 유도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전염
병 예방에 필수 행동인 개인위생 실천을 증진 시키는 노
력이 필요하고, 더욱이 이는 청소년기에 성숙한 인성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유용한 방
안이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추후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학생의 자아개념 발달과 전염병에 대한 대처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
가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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